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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분석 연구들은 대체로 세계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제

시하지만, 세계화가 경제성장의 변동성을 높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를 제시함. 최근 Candelon et 

al.(2018)은 세계화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나지만, 세계화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위

기가 경제성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임.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세계화를 더욱 진전시키되 세계화 심화에 따라 위기에 취약해지는 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국제 무역과 금융 개방 등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경제성장, 불평등, 금융안정 등에 미친 영향에 대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

 국제 무역과 금융개방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금융 개방도가 높음

(BIS 2017)

 무역은 국제 결제 및 신용과 같은 금융적 연결에 의해 촉진되고, 무역의 결과로 국제 자산과 부채

의 축적과 같은 금융적 연결이 강화되는 관계를 보임 

 이론적으로 무역 개방은 다양한 경로로 일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무역 개방 및 통합은 국내 경쟁 심화를 유발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고(Aghion et al. 1997), 국내 

생산자의 시장 확대 및 규모의 경제 형성에 기여하는(Taylor 1994) 등의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금융 개방 및 통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음

 이론적으로 금융 개방은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가난한 나라들로 자본 흐름을 유도하여, 가난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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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성장을 촉진함 

 또한, 금융 개방 및 통합은 위험 공유를 촉진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며, 금융시장 발

전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반면, 국제적인 위험 공유가 저축을 줄임으로써 경제성장을 낮춘다는 주장(Devereux and Smith

1994)과 금융개방에 의해 금융안정성이 저해되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Bha

gwati 1998)   

 실증분석 연구들은 대체로 세계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세계화가 경제성장의 

변동성을 높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를 제시함

 Calderón et al.(2008)은 무역 및 금융 개방도가 경제성장에는 모두 양(+)의 영향을, 경제성장의 

변동성에는 각각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침을 보임

 Easterly et al.(2000)도 이들과 유사하게 무역 개방도는 경제성장 변동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준 것을 보였지만, 금융 개방도와 경제성장 변동성 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함

 반면, Kose et al.(2003)은 무역 및 금융 개방도와 경제성장 변동성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함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위기(Crises)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 받고 있음  

 뉴 노멀은 금융위기 이전 3% 이상의 성장을 했던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고착화를 나타

내는 용어로, 2009년 McKinsey의 Ian Davis와 PIMCO의 Mohamed El-Erian이 언급함  

 Cerra and Saxena(2005a, 2005b, 2008)은 일련의 실증분석을 통해 금융 및 정치 위기에 의한 

생산 감소가 영구적인(permanent) 현상임을 주장함  

- 이들의 분석은 뉴 노멀(New Normal) 가설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음 

 Candelon et al.(2016)은 Cerra and Saxena(2008)의 모형에 데이터를 확장하고 세계화 및 전염

효과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는데, 금융·외환·주식시장 위기에 의한 생산 감소가 영구적으로 나타남

- 이들의 분석은 세계화 변수가 주성분분석에 의해 통계적으로 추출된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최근 Candelon et al.(2018)은 세계화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나지만, 세계화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위기가 경제성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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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Cerra and Saxena(2008)의 모형을 보다 정교한 비선형 동태적 패널 모형으로 확장하고, 

통계적으로 추출한 변수가 아닌 KOF 세계화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함

- 세계화와 경제성장 간의 비선형 관계에 주목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세계화와 뉴 노멀 현상 간의 

관계를 분석  

 이들의 결과는 세계화가 저·중소득 국가에게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지만, 고소득 

국가에게는 위기에 취약해지는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세계화를 더욱 진전시키되 세계

화 심화에 따라 위기에는 취약해지는 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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